
우리 부부에게도 드디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했던 아이가 한방에 두명이 생겼다

광주아이키움
육아 체험 수기 공모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서로 집에가기 싫어서 결혼을 했다.

친구들도 비슷한 시기에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만나면 이야기 주제는 항상 2세계획 이었는데 

하나둘 임신소식에 출산 돌잔치 초대장을 받는동안

우리부부에게는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조급해 지고 예민해졌다.

적지않은 나이에 출산이 더 늦어지면 체력적,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았고, 우리아이가 컸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엄마아빠가 되고싶었는데 임신이 이렇게나 어려운것이었나,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피임을 했는가?

나에겐 난임병원의 문턱은 너무 높고 무서웠다.

내가 임신을 못한다는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어 난임병원을 스스로 찾아갔다. 

난임병원에 갔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해서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다.

임신수첩을 가지고 나오는 다른 산모들을 보는데 눈물을 흘려버렸다

제일 구석진 병원대기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울다가 화장실가서 세수하고... 그런적이 있었다.

해가 바뀌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임신테스트기의 빨간 두줄이 생겼다!!

산모수첩도 받았고 어? 그런데 쌍둥이란다...

한명도 감사한데 두명이나! 우리 부부에게 와줘서 너무 감사했고

임신기간에도 남편이 잘해주어서 특별히 힘든점은 없었으나, 

당뇨에 임신중독 때문에 몸관리를 철저히 해야했었다.

쌍둥이는 37주에 출산했는데 건강하게 낳으려고 36주까지 매주 등산하고 걸어다니고 운동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임신중독증 때문에 37주 정기검진하러 가서 출산하였다.

(30주까지 3키로 정도 체중이 증가했는데 막달에는 임신중독증이 와서 15키로가 더 증가했다.)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는날 까지는 천국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었다.

시댁과 친정이 광주가 아니라서 우리부부는 독박육아를 해야했다.

그동안 유투브로 육아공부를 해왔고, 남편은 애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목욕하고 수유하고 트름시키는 

영상을 매일 자기전 보면서 공부했다.

남편도 나도 집에와서 네명이 된 우리를 보며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날만 상상하며

기념사진도 찍고 조금 쉴려고 하는 찰나에 둥이들이 울어재낀다..

이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내 머릿속엔 기억이라고 할만한게 없는 것 같다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없이 달려왔고 달리고있는중이다.

우리집에도 코로나가 찾아왔고 나는 아이들 백일날 둘을 데리고 입원해야했다.

지금 쓰면서 그때 생각만해도 눈물이 난다 

그땐 정말 힘들었나보다. 

나는 둥이들을 7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였다.

유일하게 나한테 쏟는 시간은 샤워하는 시간이었고

아이들을 신경쓰느라 화장실도 참고 끼니도 거르고

어느날 나는 오늘 날씨가 어땟는지 날짜는 며칠인지 전혀 모르고있었다.

아이들도 점점 새로운걸 찾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집에 못붙어있어서 나가고싶었다

7개월부터 나는 둥이들을 데리고 문화센터도 주2회 나가고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산책도 종종 하고 있다.



젊은 엄마들이나 친구들은 “한명도 키우기 힘든데 둘을 어찌 키우냐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분들과 이미 자식을 다 키우신 어른들은 

“지금 키울 때 힘들지만 키워놓으면 얼마나 오질까잉” “힘들어도 애들 금방커 지금이 제일 행복할때야”

 하시면서 우리 부부를 응원해주신다

다가올 미래가 분명 힘든날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낄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

사실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는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부부의 자녀계획은 3명이다 ^^

서로가 외롭게 커서 가족이 북적북적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원래는 2명이었지만 둘을 한번에 키웠으니 한명 더 낳고싶다

지인들에게 말하면 다들 만류한다..

힘들기도 하고 어찌 감당하냐고.......

그렇지만 광주시에서 출산축하금과 전세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움도 받았고

얼마전에는 아이들이 호흡기질환에 걸려 입원했었는데

광주시에서 하는 입원돌봄서비스도 이용해보았다 

쌍둥이라 기저귀값도 지원받고 매달 각종 수당들로 생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지원사업들로 인해 내가 한명 더 낳고싶어 하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다

잘 계산하고 아껴서 생활하면 충분하다^^


